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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력의 사보 월간<한전>이 통권 400호를 넘어섰다. 1970년 10월 통권 1호로 출항한 이래 36년만의 일이

다. 한 기업이 30년 이상 존속하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하나의 제호로 30년 넘게 발간되어 온 잡지는 더더욱

드물다. 그만큼 기업의 뿌리가 깊고 튼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. 이 자체로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한국

전력 사보의 역사는 그 이전으로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.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

았으며 회사 내에서 조차도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. 지난 10월 한국전력은 월간<한전> 통권 400호

발간을 기념하는 전시회와 특집호를 내고 한국전력의 사보가 걸어온 길을 집중 조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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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간<한전> 400호 (2006.10)

일반적으로 잡지계에서는 1950년대 후반기를 우리

나라사보의태동기라부른다. 1958년태평양의<화장

계>(지금의 <향장>)를 처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.

이어 올해 통권 500호를 발간한 두산의 <OB뉴스>(지

금의 <두산>)를 그다음으로친다. 월간<한전>만 따지

고 보면 이들보다 한참 늦어 보인다. 그러나 월간<한

전>이있기까지그전통과명맥을쫓아가보면세상에

잘알려지지않았지만사보의르네상스를방불케하는

다양한잡지들을발견할수있다. 

현존하는 국내 최고(最古)의 社報 <전우(電友)>, 

우리나라 기업 사보의 역사 5년 앞당겨

한국전력사보의역사는 1950년대전후한국전력의

전신인 경성전기, 남선전기, 조선전업으로 거슬러 올

라간다. 한국전력은 1961년 2개의배전회사(경성전기,

남선전기)와 1개의 발전회사(조선전업)가 구조개편을

통해통합하여설립된회사이다. 당

시 경성전기와 남선전기는 수도권

과 그 이남지역의 배전을 각각 관할

했고 조선전업은 발전을 담당했다.

한국전력의 사보역사는 전신인 이들

3개 회사에서부터 시작한다. 기록으

로 보면 경성전기의 <경전(京電)>이

1948년 8월에 창간되어 그 순서가 제

일빠르다. 남선전기의 <전우(電友)>는

1953년 3월에 창간되었고 조선전업은

<전력(電力)>을 50년대 중반부터 계간

으로 발간했다. 아쉽게도 <경전>이 책

자로 남아있지 않아 <전우>가 지금까지

통설로알려진 <화장계>보다앞서는현존하는국내최

고(最古)의 사보인 셈이다. (1940년대 발간됐던 남선

합동전기(남선전기의 전신)의 <사보>는 전기박물관에

보존되어전해지고있지만일본어로쓰여있어제외한

다.) 한국전력은이번기념전시회를통해 1953년 3월

<전우> 창간호부터 통권 10호까지 총 10권을 최초로

공개했다. 이것은우리나라기업사보의역사를5년이

나앞당기는일이다. 

한국전력의전신인남선전기사보 <전우>
창간호1953.3

100여 페이지 분량에 탄탄한 편집구성,

다양한 문인과 화백의 작품활동 공간 되어줘

이처럼한국전력의사보는당시불모지나다름없던

우리나라사보문화를개척한선구자요그처음을열었

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

우 크다고 하겠다. 하지만

이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

다. 편집체계또한알찬면

면들을 찾아 볼 수 있다.

사보발간 초기인 60-70

년대 국내 대부분의 사보

가 10여 페이지 내외의

소책자였던 점에 비하면

<전우>는 분량도 100여

페이지에 이르고 그 내

용도 회사현황과 사내

소식, 논단, 기술정보,

직원참여문예작품, 사

2006  December 19

SPECIAL ISSUES 월간<한전> 통권 400호 발간이 가지는 의미

018-21.한전  2006.12.13 12:50 PM  페이지19



외문인의창작등탄탄한짜임새를갖추고있다. 

특히 당시 일반 잡지조차도 드물었던 시대에 직원

은물론사외의작가들에게도다양한창작활동의공간

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.

일례로 남선전기의 <전우>에는 김동리(金東里)의“마

음에 피는 꽃”, 황순원(黃順元)의“산골”, 최태응(崔泰

應)의“응시(凝視)”와 같은 단편소설과 김환기(金煥

基), 이준(李俊), 백영수(白榮洙) 등한국미술계를이끌

었던화백들의작품이실려있다. 또 한국전력으로통

합된 이후 만들어진 <한국전력> 12호와 17호 표지그

림은박수근화백의작품으로서그의유족들이작품전

시회에 빌려갈 정도로 지금 유일하게 <한국전력>에만

남아있다. 

한편, 노동조합의 기관지인 노보도 있었다. 한국전

력의전신인이들3개사의노보도사보못지않은편집

과 체계를 보여준다. 1954년에 창간된 경성전기의 <

월간노동>이나 1955년에 창간된 남선전기의 <남전노

보>를보면분량이나게재된내용에있어서사보에필

적할만하다.

전쟁의 포화 속에서 꽃 핀 <전우>

산간벽지 흩어져 있는 전국 각지 전력인들의 의사소통

역할 다해

남선전기의 <전우>는전쟁이막바지로치닫고있을

무렵인 1953년 3월에창간되었다. 지금으로서는사보

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

니나 당시에 있어서는 비용은 물론 편집이나 인쇄기

술, 인력 등을 감안하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. 그 혼

란스러운 격동기에 사보를 창간하게 된 것은 어떤 이

유에서일까? 

“아사(我社)는 남한 전체 광범위한 지역에 긍(亘)한

사업체인고로방방곡곡인적무영(人跡無影)한산간벽

지에 산재한 변전소, 감시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

회사의 운영동향에 있어서 제반소식이 막연함과 사회

신지식교류에 낙오를 면치 못할 차제(此際)에 숙제숙

망(宿題宿望)이던 사보 <전우>가 발행되어 다소간 호

상계몽(互相啓蒙)함에 큰 도움이 되었음은 실로 동경

(同慶)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.(<전우> 창간호

(1953.3)에서발췌)”

산업복구 작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

전력공급은국가적으로아주중대한일이었다. 남선전

기를 비롯한 한국전력의 전신인 이들 3개사는 전력설

비복구와함께전력공급을위해한참애쓰고있을당

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소식

과지식을전하고의사소통의길이되어줄수단이필

요했다. 그것이바로사보였으며우리나라사보문화가

전력회사에서꽃을피울수있게된것도전국적인사

업장을 가지고 있었던 전력회사만의 특징에서 비롯된

것이다.

통합이전 사보의 전통 월간<한전>으로 그대로 이어져

400호에 이르기까지 순탄치 않은 세월도 담아

통합이전3개사의사보전통은통합이후에더욱세

분화되고 발전된다. 1961년 7월 통합 한전은 출범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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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에사내소식지로서 <사보>와문예·학술지로서 <

한국전력>을발간하게된것이다. <사보>는순간또는

반월간으로 발행했으며 그야말로 사내의 다양한 소식

들을 직원들이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됐었다. 특히“사

진 뉴스”는 전국 사업장의 생생한 현장모습이 흑백사

진으로담겨있어사료적가치로도매우귀중하다. <한

국전력>은월간으로발간되었으며250여지면을통해

직원들의 발표의욕을 채워주는 문화와 학술공간으로

서의역할을톡톡히해냈었다. 

<사보>는 월간<한전>이 창간되는 1970년 10월까지

총 256호를 발간하였고 이후 공문서, 인사이동, 규정

등 관보성격으로 축소돼 90년

대인터넷에그역할을내어줄

때까지 1000호 이상을 발간하

며 존속했다. <한국전력>은

1964년 6월 통권 21호까지 발

간하고 곧 폐간되었는데 그 이

유는 그해 주주총회에서 공보

실(당시홍보실이름)의지원이

많다는것이지적되어서였다. 

1970년 10월에 창간한 월간

<한전>은 그 이후 400호에 이

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.

현대사의 굴곡에 따라 순탄치

않은 세월이 그대로 담기기도

했다. 제4공화국서정쇄신바람은곧한전에도영향을

미쳐 72년부터 74년까지 14개월간 정간되었고 76년

5월호 표지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을 표지로

삼았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잘려나간 채 발간되었으며

80년 5월호는사북사태당시시위대의변전소피습사

건을다룬기사가문공부검열에걸려인쇄된 1만 8천

부모두가소각처분됐었다. 

커뮤니케이션의 첨병으로서 구심점 역할 다해

500, 1000호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것

하지만월간<한전>은이러한어려움속에서도커뮤

니케이션의첨병으로서회사와함께성장과발전을거

듭해왔다.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조직원의 일체감

을조성하고기업문화를형성하는통로로서그리고경

영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역량을 결집시켜 경영목표를

이루어 나가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

낸것이다. 

남선전기의 <전우>에서부터 지금의 월간<한전>에

이르기까지한국전력의사보는

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

국민생활 증진의 일꾼으로서

함께해온전력인의땀과노력,

그리고 회사의 역사와 비전을

고스란히 담고 있다. 경영진과

직원, 직원과직원을잇는가교

로서 회사 내 의사소통의 길이

되어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

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는 한국

전력의 도전과 열정을 하나로

묶어주었다. 앞으로도 한국전

력의 사보 월간<한전>은 쉼 없

이 돌아가는 전력산업의 현장

의 모든 전력인과 함께 500호, 1,000호를 향해 힘차

게달려나갈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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